
스테비오사이드 경쟁 "가열"
제살깎기식 가격경쟁 심화 … 원료 수입가격 5 0 %이상 급등

국내 스테비오사이드 수요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참여 기업도 잇따르면서 점차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테비오사이드가 주류업계에서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완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시장인 스낵·음료시장에도 점차 적용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따라 신규참여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이 8 5년부터 스테비오사이드를 생산해오다 9 0년에는 원창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체제

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 9 3년과 9 4년에도 각각 대평, 대경이 잇따라 신규참여해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생산기업들의 이같은 경쟁관계가 신제품개발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가격경쟁에만 열

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5 0 %짜리 가격은 9 5년 현재 2만5 0 0 0∼2만

6 0 0 0원선으로 표준소매가격인 3만원선보다 훨씬 낮은 가격

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스테비오사이드 원료인 S t evia re b a u d i a n a

Berton 수입가격이 중국 산지의 흉작으로 인해 5 0 %이상

폭등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같은 제살

깎기식 가격경쟁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스테비오사이드 9 4년 수요는 8 7억원으로 9 3년 7 0억원에 비해 24.3% 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9 4년 스테비오사이드 기업별 매출은 원창이 4 8억원으로 5 5 %를 차지했으며 태평양이 3 7 %인 3 2억

원, 대평이 8 %인 7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9 4년 신규참여한 대평은 현재 스테비오사이드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국내 스테비오사이드 용도별 수요는 주류시장에 35%, 장류시장에 30%, 제약시장에 10%, 스낵·

음료시장에 10%, 수산가공식품 등 기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설탕의 약2 0 0배에 달하는 감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체내 흡수가 되지 않는 무칼로

리 다이어트 감미료로 특히 온도 및 P H변화에 안정해 소주 등에 다량 사용되고 있다. 

한편, 원창은 타기업과 차별화 하기위해 제품다양화 및 고급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가정용 그레이드를 새롭게 개발, 조만간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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